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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전자 “낙관”에 삼성전자 “글쎄”
LG, 전문경영에 지배구조 투명 … 삼성은 반도체 불황에 탈세 혐의

LG전자의 2009년 경영전망은 낙관적인 반면,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영국의 경제 전문지 <이코노미스트> 인터넷판에 따르면, LG전자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을 시장

점유율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.

LG전자는 2008년 8% 이하였던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을 2009년 10%로 끌어올리고 LCD TV 점유율

역시 중동․브라질․인디아․중국 등의 수요 증가분으로 유럽과 미국 수요 부진을 극복하고, 10.2%에서 14.5%

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또 1월22일 발표한 영업실적을 보면, 가전 수요 침체로 큰 타격을 받았고, 7분기 만에 처음 순손실을 기록했

지만 임금 삭감이나 인력 감축, 경영진 교체 등의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.

반면, 삼성전자는 “훨씬 덜 낙관적”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.

부패 스캔들로 1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후 삼성전자는 2009년 1월 임원진 연봉을 20% 삭감하고,

의사 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부문 통합하는 등 경영진 교체를 발표하고 있다.

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삼성전자가 더 이상 <캐쉬 카우>로서 반도체 사업에 의존할

수 없게 됐고, 2008년 이건희 전 회장이 탈세와 삼성 계열사 지분을 아들에게 싼 값에 판 혐의 등으로 수사를

받고 퇴임한 사실이 삼성의 브랜드를 퇴색시켰다고 평가했다.

이에 비해 LG는 2003년 그룹 지주회사를 세웠고, LG전자 경영도 2004년 이후 전문 경영진이 맡는 등 지배

구조가 보다 투명하다고 비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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